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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절에가고싶은날

도로는 많아도 길은 없고, 밤새 화려한 불빛들이

넘치지만 등불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 같은 하늘 아

래 있지만 나의 하늘엔 오늘도 죄가 많고, 두 눈을

감아 세상을 덮어도 나의 죄는 사라지지 않나니. 오

늘은 문득 가을햇살에 앉아 들었던 풍경(風磬)소리

가 먼 기억으로부터 날아든다.

글·사진=박재완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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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득 작가의

동화팔만대장경
(21) 醫王 지바카

의술의왕이되기위해선…

그림·강병호

의사의왕지바카는, 마갈타나라사람이었습

니다. 그가 아기였을 때 길가에 버려진 것을 빔

비사라왕의 아들 무외(無畏)왕자가 주워다 키

웠다합니다.  

아들이 없던 왕자는 주워 온 아기 이름을 지

바카라 짓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여운 아기를 지바카 동자라 불렀습니다. 지

바카는 이제 동자가 아닌 소년이 되었습니다.

무외왕자는 소년 지바카를 탁실라로 유학을 보

냈습니다. 의술을 공부해 오도록 부탁한 거지

요.

당시, 탁실라는 문화와 학문이 앞선 나라로

마갈타 나라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탁실라에

도착한 지바카 소년은 의술로 널리 알려진 빈

가라(賓迦羅) 스승을찾아갔습니다. 

“저는 마갈타에서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술을배우고자합니다.”

“좋다. 열심히배우도록하라.”

빈가라스승은먼나라에서찾아온제자를반

갑게 맞아서 열심히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지

바카는 열심히 의술을 배웠습니다.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바카가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의술 공부가 언제 끝나겠습니

까?”빈가라 스승이 미소를 짓더니, 대바구니

하나를내놓으며말했습니다. 

“산과 들을 조사해서 약이 아닌 풀을 여기에

담아오도록하라.”

지바카가 스승님 주는 대바구니를 들고 다니

며, 여러 날 산과 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

사를 하고 보니 약으로 쓰이지 않는 풀과 나무

는 없었습니다. 지바카는 스승에게 빈 대바구

니를돌려드리며여쭈었습니다.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 날을 조사했으

나약에쓰이지않는초목은없었습니다.”

지바카의 말을 들은 스승은, 소리 내어 웃으

며 말했습니다. “그쯤 알면 지바카 자네는 의술

공부가 끝났네. 수미산 남쪽 염부제에서 의술

로는 내가 제일이었는데 제자 지바카가 내 뒤

를잇게되겠군. 장차의사의왕이라불리될걸

세. 고국으로돌아가게.”

지바카는스승께고맙다는인사를여러번하

고빈가라스승곁을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의사다. 의사야.”지바카는 기쁨

을외치며먼길을걸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가타(婆伽陀)라는

성에 들러서 그곳 장자의 부인이 10여년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부인은 지바카의

치료 1호가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사람이 고마

워하는것을보니아주보람차고기뻤습니다. 

그 길로 지바카는 마갈타의 서울 왕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길러준 아버지 무외왕자를

찾아가 뵙고, 빔비사라라왕을 치료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빔비사라왕은 종기가 나서 낫지 않

고 있었습니다. 지바카는 종기를 칼로 자르고

물에씻은다음, 약을발라금방낫게했습니다. 

빔비사라왕이 지바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치료를할수있겠느냐?”

지바카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치료가 끝났

습니다.”

“어째서아프던자국이없느냐?”

“벌써다아물었습니다.”

이것이지바카의두번째치료였습니다. 왕을

치료한 지바카는 이제 이름난 의사가 되었습니

다. 빔비사라왕은 지바카에게 부처님의 교단과

왕궁을전담하는의사가되라고했습니다. 

지바카는 머리가 쑤시고 있다는 왕사성 어느

장자에게 마취되는 술을 먹인 다음 머리뼈를

열고, 그 속에 가득 있는 벌레를 잡아내기도 했

습니다. 세번째치료였습니다.  교상미나라장

자의 아들의 뒤틀린 창자를 고쳐 준 것은 네 번

째치료였습니다.         

어느 때 악왕으로 알려진 위선(尉禪) 나라 바

라수제(婆羅殊提)왕으로부터 12년 앓고 있는

두통을 고쳐달리는 부탁이 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 병에는 우유를 삭여서 만든 타락

으로 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왕

은우유를몹시싫어하는식성이었습니다. 

“바라수제왕은 독충 전갈의 자손이다. 아주

잔인한사람이니조심해라.”

빔비사라왕이 일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름난 의사 지바카는 우선 잘 달리는 말 한 필을

구해서타고가서, 위선나라바라수제왕을만났

습니다. 

“이 지바카가 고쳐드리지요.”지바카의 자신

있는말에왕이말했습니다. 

“나는 우유를 못 먹소. 타락으로 만든 음식을

권하는많은사람에게벌을주었소.”

“예, 그소식을이미들어서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바카는 타락으로 만들었지만

물맛이 나는 약을 왕의 어머니에게 주며 말했

습니다. 

“대왕이 잠에서 깨시면 물을 찾으실 겁니다.

병에담긴이물을드리세요.”

약을전한지바카는빠른말을타고왕사성으

로 달아났습니다. 바라수제왕이 잠에서 깨어

물을찾았습니다. 어머니가물병을주었습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던 왕이 이맛살을 찌푸렸습

니다. 

“이거, 타락 냄새가 나네. 그 젊은 의사가 한

짓이로군. 불러들여라!”

그러나지바카는벌써, 위선나라에는없었습

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12년을 앓던 머리가

꽹하게맑아졌어. 아이좋아라!”

두통이 사라지자 바라수제왕은 일어나서 덩

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의사의 왕 지바카가

그 이름을 얻기까지에는 이처럼 곡절이 많았대

요.

〈사분률39권〉

정정성성을을다다하하는는대대원원불불교교사사랑랑이이되되겠겠습습니니다다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
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
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
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
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
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대 원 불 교
(청동불상 조성업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팩스 031)573-3723

사찰 증축
사찰 개축

경원 불사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조적, 미장, 마루 일체

■불단 샌딩, 법당 샌딩

■실내 인테리어 일체

02)990-5121
010-5309-2119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벗어나

깊은숙면을취할수있는

방법들을명확히

제시해놓았다.

역사이래가장탁월한

한국의

의술
民
衆
醫
術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민중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질병의증상,

원인및치료법
제4편 수행편

민중의술의 특징

①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너무쉽고간단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남녀노소할것없이누구나쉽게터득할수있다.)
④돈이거의들지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은이 최태규┃펴낸곳 배문사 ┃412쪽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Q
A

서서울울..경경기기 0022--445566--88883311
강강 원원 도도 001199--339966--11111100
충충 청청 도도 001100--66554455--33335500
경경 상상 도도 001100--44118877--00006622
전전 라라 도도 001111--224488--6622998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